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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자본콘티넨탈자본
너무 무리수 뒀다너무 무리수 뒀다

조합원 대피시킨 지회장 징계하겠다?

지난 7월 26일 세종시 부강공단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

가 발생했다. 사고지점 바로 옆에 위치한 콘티넨탈은 주변에

서 긴급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

국 위험을 감지한 지회가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그런데 콘티넨탈자본이 조합원들을 작업장에서 무단 이탈시

켰다며 지회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는 적반하장이다. 

노동자 위험으로 내몬 콘티넨탈 책임 묻는다

바로 옆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

어져도 노동자에게는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돈벌이에 눈먼 자본이 그저 상황을 숨

긴 채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

다. 콘티넨탈 자본은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만을 우려해서 노

동자들의 생명이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당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조합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콘티넨탈 자본은 노동자들

을 위험에 몰아넣고선 결과적으로 별 피해가 없었지 않았냐

며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지회장을 징계하겠다며 무리수를 두

고 있다. 이번 일은 너무 무모하다.

망신 당하지 말고 자중해야

콘티넨탈 자본은 지회장을 해고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이

번 징계사유서에도 징계해고 조항을 관련조항으로 넣었다. 아

무래도 꼭 해고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 콘티넨탈 자본은 대대적인 망

신을 당할 것이다. 돈벌이에 눈먼 정신나간 기업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피도 안시키 것도 모자라, 긴급 대피를 지시한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다. 망신 한 번 톡톡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인가?

공공노동자 사상 최대 총파업
* 이번주 일정 *

■ 10/12(수) 
- 열사 양재동 농성 (양재동)
- 18:30 대전 파업 촛불집회 
  (대전역 동광장)
■ 10/13(목) 
- 18:30 대전 열사 촛불집회
  (대전 타임월드)
- 19:00 충북 백남기열사 촛불
  집회 (청주 성안길)
■ 10/14(금)
- 14:00 충북본부 확대간부 
  수련회(괴산군 청소년수련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9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10일부터는 화물연대도 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상 최대 총파업이 사상 최장기 총파업이 될 수도 있

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부터 노동개악을 통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쉬운해고제

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

자 정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시작

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시키고 이제는 내친 김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까지 도입하겠다며 강행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성

과퇴출제를 막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개악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써 14일째다. 긴 파업투쟁에 지치지 않도록 적극적

으로 연대하고 함께 하자. 노동개악을 완전히 끝장내자.



* 중앙교섭 찬반투표 : 12(수) ~ 14(금)


